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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20고단4842 판결)

이 사건은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자, 하도급 업체는 물론 원청 관계자들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

다.

피고인 F회사는 K오피스텔 건축공사의 도급사업주이고, 피고인 E와 D는 F회사 소속으로 K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

전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인 B회사는 F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

를 시행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던 사람입니다. 피해자 L은 B회사 소속 에어컨 설치 작업 근로자로서 위 오피스텔 공사 현장 26층에서 안전난간과 함께 18층 옥외

데크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26층 안전난간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피고인 D는 사고 당일 오전 현장 점검을 통해 26층 안전난간의 부실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도급인(F회사) 측 안전관리자인 E와 D,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B회사) 측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A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

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공동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E, D와 피고

인 B회사, F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게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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